
월요일 
7:30 pm 
화요일
7:00 am
수, 목, 금요일 
9:30 am 
7:30 pm
토요일
9:30 am (매주)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주일
7:00 am  
9:0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시티
5:00 pm (주일)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임기선�요셉
이준석�사도요한, 김경수�바오로
홍�야고보
이경화�필로메나, 김영애�젬마,
남귀이�오메르
이성복�요셉

 2018. 5. 13 (나해) / 제198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전례성가:  입당: 141       봉헌: 217, 221       성체:  500, 159, 160    파견:  137

화답송:

제 1독서:   사도  1,1-11      제 2독서:    에페  1,17-23    복음 :  마르   16,15-20ㄴ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임�요셉�신부),  8756 3332 (이�사도요한�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필로메나�원장수녀, 김�젬마�수녀, 남�오메르�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2,244.90

교무금

$22,091.50

기타

$1,800.00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13, 20/5  1구역          ■ 27/5, 3/6  2구역         ■ 10, 17/6  3구역          ■ 24/6, 1/7  4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035

사무실�업무시간�안내
수, 목, 금: 09:00 - 15:00 / 18:30 - 20:30
토:              09:00 - 12:00 / 15: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주님�승천�대축일 (홍보�주일)

순교 신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도록 합시다.”

주님�승천�대축일 (홍보�주일)  (The Ascension of the Lord)

김밥, 라면
성모회

유아세례 부모면담
- 부모면담: 5월 14일(월) - 5월 18일(금) 오후 8시 사무실 (화요일 제외)  

- 세례 예정일: 6월 30일(토) 오후 2시 

재정위원회
- 일시: 5월 16일(수) 오후 6시

사목회의
- 일시: 5월 20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미카엘방  

2018년 M.E 가족모임 및 혼인 갱신 미사
- 일시: 5월 22일(화) 오후 6시 30분 부터

- M.E 가족 미사: 오후 7시

- 혼인 갱신식: 미사중

- 문의안내: 김상진 아오스딩 (0413 497 701)

성령봉사회 미사
- 일시: 5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구역장 / 반장 교육및 구역장 회의
- 일시: 5월 27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40분 부터 가브리엘방 

단체모임
- 5월 13일(주일) 쌍뚜스, 요한회, 안나회, 전례해설단, 울뜨레아, 독서단

- 5월 19일(토) 꾸리아, 헌화회

- 5월 20일(주일) 글로리아

- 5월 24일(목) 성령봉사회

- 5월 25일(금) 청소년분과

- 5월 26일(토) 아미쿠스, 자모회

- 5월 27일(주일) 카나소공동체

교구 성체거동 행렬 및 기도신청
- 일시: 6월 3일(주일) 오후 2시 30분 Pitt St 와 Martin Place 에서  출발

- 성체거동 행렬시 모든 참석자들은 기도 대상자들을 지향에 두고 

   기도하면서 행렬을 합니다. 기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성체거동행렬 Pray Book (본당앞 주보대에 비치)

성모의 밤 (5월 25일) 꽃 봉헌
- 5월 한달간 헌화회에서 성모의 밤 꽃 봉헌을 받습니다.  

   5월 13일(주일) 에는 사무실 앞 헌화회원에게 해주시고 그 외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성월 묵주기도 봉헌
- 기간: 5월 7일(월) - 5월 24일(목) 

- 방법: 개인봉헌 카드 활용

- 봉헌일: 성모의 밤 (5월 25일)

묵주기도 체험 수기 (혹은 성모님께 드리는 글) 공모
- 마감 기한: 5월 20일(주일) 

- 분량: A4용지 한장 분량 (폰트 12 포인트)

- 시상: 초등부 3명, 중고등부 3명, 청년부 3명, 성인부 3명

금요 성경강좌 (바오로 서간)
- 날짜: 5월 11일(금) 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 장소: 가브리엘방

- 연락처: 교육분과 0430 387 450

강길웅 신부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배부
- 필요하신 분들은 성당 주보대 앞에 준비되어있는 인쇄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5월 20일) 주선규 프란치스코, 이기철 알렉스, 주형근 야고보,

   리차드 요셉, 김병국 요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운행을�위해�많은�기도�부탁�드립니다.

감사 기도

평화의�모후 Cu. 소속�바다의�별 Pr. 유인상�가브리엘

‘감사는�자신이�가진�것에�대해�고마워하는�것입니다.

우리가�배우고, 사랑하고, 존재하는�것에�대해�고마워하는 
태도입니다.

감사는�당신�주변과�마음속에서�매일�일어나는�작은�일에�대해 
감사하는�것입니다. 세상의�아름다움에�경이로워하는�것입니다.

감사는�자신에게�주어진�삶의�선물을�음미하는�것입니다.’ 
<출처: 버츄프로젝트>

기도할�때�여러�지향을�두고�주님께�또는�성모님께�청원기도를�드립니다. 가깝게는�가족의 
안녕을�위해, 부모님의�건강을�위해, 자녀의�성장을�위해, 주위�아픈�분들의�쾌유를�위해, 우리 
레지오�단원들의�성화를�위해, 신부님�수녀님들의�건강을�위해, 넓게는�남북평화를�위해�등등 
수많은�지향을�두고�기도를�올립니다. 주님께서는�우리의�소망들을�잘�들어주고�계실�것입니다.

그런데�어느�날�문득�이런�생각이�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이�많은�기도를�다�들어주시느라 
얼마나�피곤하실까? 사탕�달라고�울며�떼쓰는�아이도�아니고�이것�해주세요, 저것도 
들어주세요, 요구사항만�잔뜩�늘어놓는�제�푸념과�욕심에�주님께서�참�힘드시겠다는�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그날은�기도를�바꾸어�보았지요. 주님�매일매일을�평안하게�지낼�수�있게 
해주셔서�감사합니다, 걸을�수�있는�튼튼한�다리를�주셔서�감사합니다, 저녁�밥상에�가족과 
함께�할�수�있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미사에�참례할�수�있는�건강과�시간을�주셔서 
감사합니다�등등�감사의�기도를�드리다�보니�가슴이�벅차오르고�마음이�더�풍요로워짐을 
느낍니다.

감사로�충만한�삶은�너그럽고�행복합니다. 감사란�누가�뭘�해줘야, 원하는�것을�들어줘야만 
하는�게�아닙니다. 삶을�위해�없어서는�안�될�소중한�공기, 물, 햇빛을�공짜로�누리고�있습니다. 
이�얼마나�감사한�일입니까? 아침�출근길에�나누는�미소를�곁들인�따뜻한�인사, 길가에�핀�예쁜 
꽃들이�주는�기쁨, 가족들의�나를�위한�일상의�배려들, 부모님과�자녀는�존재�자체로�큰 
선물이고�감사입니다.

잠시�눈을�들어�둘러보면�온통�감사할�것들�뿐입니다. 없는�것에�집중하여�마음을�불편하게 
하기보단, 주님께서�이미�베풀어�주신�많은�것들에�감사하는�삶이면�좋겠습니다.

지금�이�순간�내가�감사할�것�세�가지는�무엇인가요? 매일�감사의�기도를�드리고, 이�소중한 
감사를�적어본다면�일�년�후�내�삶이�어떻게�바뀔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 제6주일 화답송 (다)

 

주님 승천 대축일 화답송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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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승하차 구간

주일 주차 금지 (승하차) 구간

본당 성전 입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중 정차와 승하차로 매우 
혼잡합니다. 이는 사고의 위험과 주행 차량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불법 주차 벌금 ($110)을 물수 있으니 카운슬에서 시행하는 시간제 
주차금지 표지판을 유념하시고 토, 일 오전 6시 - 오후 2시에 성전 
입구 4대분 주차 공간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은 
승하차만 허용됩니다. 신자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즉시단속 구간은 교차로 코너 주차(10m 이내).
불법 주차 벌금 ($330, 벌점 2)

교차로 주차 금지: 10m 이내 10m



주님�승천�대축일 (홍보�주일) 주님�승천�대축일 (홍보�주일)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부활�제 6 주일   / 요한 15, 9 - 17

장스 쥬얼리

jeweller No. 90003
보석 감정사 (FGAA 4045)

T.9238 0050  M.0419 800 611

K JANG (미카엘라)

Level 3, Dymocks Building, 428 George St. Sydney
E . jangsjewellery@hotmail.com

www.gagahohoproperty.com

 

 

 

 
   

 

  

 
 

 

미카엘 /  

★★★실버워터★★★

방미카엘
215 Beamish St, Campsie
TEL: 02 9784 9888

IT’S HOW
WE CONNECT

텔스트라 캠시점
SHOP/OFFICE 

인테리어 
0450 723 884 / 02 8678 3884 
www.hjtotalfitout.com.au 
 

 

국내/해외 전문

질문

“너희�기쁨이�충만하게�하려는�것이다.”(11)
▶ 신앙생활을�해오면서�기쁨이�가장�충만했던�때(사건)는
      언제였습니까?

“너희도�서로�사랑하여라.” (12)
▶ 지금�나의�사랑이�필요한�사람은�누구라고�생각합니까?
▶ 사랑하기�어려운�사람이지만�사랑하려고�노력했던�경험이
      있습니까?

“친구들을�위하여�목숨을�내놓는�것보다�더�큰�사랑은�없다.”(13)
▶ 살아오면서�가족이나�이웃의�큰�사랑을�받아�행복했던�경험을
     나눕시다.

“너희가�나를�뽑은�것이�아니라�내가�너희를�뽑아�세웠다.” (16)
▶ 주님께서�나를�선택하시어�신앙의�길로�불러주셨다는�것을
     깨닫게�된�계기가�있습니까?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5월�활동토의 (예문)
※ 최근�세례자�중�쉬는�교우�찾아보기 
우리�반에서�지난 3년�안에�세례�받은�사람�중에�쉬고�있는�교우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들에게� 주보를� 전달하거나, 직접� 만나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반� 모임� 할� 때까지� 쉬는� 교우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한� 달� 동안� 주보를� 꼭 
전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공동체 반모임

4월 28일(토) 5구역 7 - 2반�반모임

200 years of the Blessed Sacra-
ment celebrated at the “birth-
place” of the Church in Australia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bishop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filled Sydney’s beloved 

St Patrick’s Church Hill on Sunday 6 May for an historic Mass 
commemorating 200 years of the preservation of the 
Blessed Sacrament in Australia.

Archbishop Anthony Fisher OP, who presided over the Mass, 
pointed out that the site of St Patrick’s could be considered 
the birthplace of the Catholic Church in Australia.

“You might even say that the Church in Australia was born 
here as the laity raised an irrepressible cry for the sacra-
ments.”

“The Church of Australia which began here all those years 
ago could never have imagined what was ahead for us 200 
years later. They probably thought that they were doomed, 
that things were desperate, that they might never have the 
sacraments or a priest. And look at what was built in the 
generations after.”

좋은책 - 죽음을�위한�준비

이�책은 '죽음'에�대한�여러�단계의 
"묵상"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 
묵상들은�단순한�질문�제기에�그치지 
않습니다. 이�글을�읽는�이의�기억을 
되살려�묵상�주제에�관한�상황들을 
머릿속으로�상상하고�생생하게 
재현하도록�합니다.

이�책의�묵상들은�우리�생활�속에서 
접하는�보편타당한�교리와�사실들을 
다루고�있습니다. 삶과�죽음이란�기본 

문제뿐만�아니라, 시간의�소중함, 하느님의�사랑과�은총, 죄의 
악습, 거룩한�영성체등�그리스도교�윤리의�중요한�주제들을 
다루고�있습니다. 그리고�이�모든�주제들은�성경에�근거를�둔 
진리의�내용이기도�합니다.

이�책은�우리가�하느님께�우리의�진심을�드러내도록�하는 
가이드북이며, 영성기도의�지침서로도�유용합니다. 글을 
읽다보면�처음부터�끝까지�하느님�앞에서�우리의�진심이�계속 
우러나오게�될�것입니다�같은�표현이나�인용이�자주�반복되는 
것도�그런�목적을�위해서입니다.

지은이: 성�알폰소�마리아�데�리구오리 
출처: 생활�성서사  가톨릭�인터넷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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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주일) 교중�미사�후�레지오�마리애�야외행사가 Hume Park에서 
열렸다. 단체�게임을�통해서�단원간�친목�관계를�넓힌�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찬미�예수님.
성지�순례를�시작한�지 6일이 
되었다.

명동성당, 남한산성, 천진암, 
해미, 신리, 절두산, 홍주, 진산, 
숲정이�모두�잊을�수�없는 
특색이�있는�곳이다.  
더욱�은혜와�축복을�받은 

미사와�신부님들의�강의는�앞으로�어떻게�살아야�하는지�고민했던 
나의�고민거리의�답을�찾은�것�같아�마음이�편안해�졌다.

순교하신�성인, 복자, 이름없는�순교자�분들의�생애를�통해서�우리가 
알아야�할�것은 “내�마음�속에�순교의�자리를�마련하라”. ‘진리’를�찾고 
‘나’를�찾을�것을�강조해주신�천진암�신부님의�설명은�나를 
감동시키고�그렇게�살겠다고�다짐해�본다.

가는�곳마다�받은�축복은�우리�신부님이�베푸신�것을�우리가�모두 
받은�것�같아�송구스럽고�행복했다.  
앞으로�힘든�일이�있을�때마다�이번�성지순례를�통해서�얻은�기억을 
잊지�않고�교훈을�삼을것을�다짐한다.  감사합니다. 

제 3차�성지순례�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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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온전히�내�자신을�돌아보고 
주님을�만나고�싶은�생각에 3차 
성지�순례를�신청하였습니다. 

이번�순례길을�따라�돌며�수많은 
순교자와�무명�순교자들을�알게 
되고�보면서�오로지�주님만을�믿고 

박해를�받으며�따라갔던�순교자들의�순례길�중에서�진산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순교한�복자�윤지충�바오로와�권상연�야고보를�기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십자가의�길�기도�후�우리는�미사를�하였습니다. 
성지�김신부님의�강론�말씀이�저의�마음에�닿았습니다. 순교지나�순례가 
중요한�것이�아니라�우리가�하나라도�순례�중에�얻고�가야�하는�것이 
있어야�진정한�순례를�하는�것이라고�하셨습니다. 누구나�우리는�각자의 
그릇이�있다고�하시며�작은�그릇은�차고�넘쳐�담을�수�없지만�큰�그릇은 
많은�것을�수용한다고�하시며�우리의�마음�속에�믿음의�씨앗이�자라야 
내�신앙의�눈이�뜨고�신앙생활의�시작되며�주님께�가까이�다가가게 
된다고�하셨습니다.

나는�어느�그릇에�속할까�생각해보며�성지�순례를�통해, 신앙의�뿌리를 
찾으며�오로지�굳건한�믿음으로�주님만을�바라보았던�순교자들의�삶을 
기억하며�내�신앙생활에�많은�변화가�있기를�바랍니다.   아멘.

1조�윤성현�젤두르다


